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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글은 2018년 김포문화재단에서 주관한 김포시 북변동 스토리텔링 사업을 

소개한 글이다. 프로젝트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아카이빙 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세부 과업으로는 조사, 답사, 구술채록, 스토리 정리, 콘텐츠 활용방

안 제시 등이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프로젝트의 

한계와 의미,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의 의미, 지역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함께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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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torytelling project about Bukbyeon-dong, 
Gimpo-si by the Kimpo Cultural Foundation in 2018. The project archives 
local history and culture and includes research, exploration, oral history, 
story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ways to utilize contents. Through 
this, the article aims to present the limitation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meaning of the excavation of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and the need for local arch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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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

김포문화재단은 김포시청의 출연기관으로 2015년 12월에 출범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공하며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1) 

김포시는 1998년 시로 승격되었고, 최근 신도시 개발과 함께 급속하게 이주민이 증가하여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약 42만 명 인구 중 30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최근 이주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김포시는 서울과 강화도를 잇는 관문역할을 하는 위치이며 김포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은 

질이 좋기로 유명하다. 시 승격 이후 꾸준한 양적성장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지역, 신도시, 

행정타운 등이 상존하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이다. 

김포문화재단에서는 지역적 특성과 급속한 지역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다각도로 역사

문화자원 아카이빙 사업을 해오고 있다. 지역 원로를 대상으로 한 구술채록사업, 지역문화자원 조사 

및 수집사업, 디지털 아카이브 체계 구축사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포 북변동 스토리텔링 사업’도 기획되었다. 북변동은 옛 김포군청이 자리했던 

지역으로 현재에도 김포초등학교, 김포성당, 김포제일교회, 김포향교가 있으며 전통시장인 김포 5일

장이 열리는 이른바 구도심 지역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주민 간의 팽팽한 의견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하다. 

도시 전반적으로는 급속한 변화를 거듭해 가지만 구도심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구도심의 근현대 생활문화자료, 역사자료를 확보하여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변동 주민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삶의 기억과 경험을 

수집하여 현장성 있는 기록을 확보하고자 하는 김포문화재단의 판단에 따라 사업이 준비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하반기에 김포시 북변동의 근현대 생활문화 이야기를 수집, 발굴하여 기록하고, 

대표적인 이야기를 도출하여, 향후 스토리 북 및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구축하

는 것을 과업의 목표로 정하고 “북변동 스토리텔링 사업”이 추진되었다.2) 

2. 주요 수행내용

본 프로젝트 수행과정은 문헌자료를 통한 기초조사연구 -> 지역답사 및 취재 -> 지역주민 인터뷰 

-> 스토리 정리 및 가공 -> 투어코스 개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gcf.or.kr/main/?mc_code=1912

 2) 본 프로젝트는 3개월간 진행되었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의 손동유, 조성희, 이기영, 문효은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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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초조사연구 

북변동은 현재에는 김포본동이라는 행정동에 걸포동, 감정동과 함께 속해 있으나, 과거에는 관청과 

학교, 종교시설을 두고 있는 독립성이 강한 김포의 행정, 문화, 상업의 대표적인 중심지였다. 

이러한 뚜렷한 특징과 역사가 있는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자료를 찾았으나, 의외로 자료가 

빈약했다. 단행본의 경우 뺷金浦郡 地名由來集(김포군 지명유래집)뺸(1995, 김포시청), 뺷金浦市史

(김포시사)뺸(2011, 김포시사편찬위원회)가 있었고, 간행물의 경우 뺷김포마루뺸 18년 01호, 뺷김포마루

뺸 18년 02호, 뺷테마속 달콤한 여행 스토리 김포 - 선조들이 남긴 발자취 김포문화유산뺸(2014, 김포시

청)이 있을 뿐이었다. 그 외에 신문 및 인터넷 언론에 북변동에 관한 기사들이 일부 있었고, 인터넷 

사이트 ‘응답하라 김포 온라인 사진전’3)을 참고할 수 있었다. 

2.2 지역답사 및 취재 

외부인으로서 한 지역을 조사하고자 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번 경우에

는 북변동 출신으로서 지역문화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와 북변동 출신으로 지역에서 건설

업을 하고 있는 중년사업가의 도움으로 지역의 중요한 장소를 견학하고 관련 인물들을 소개 받을 

수 있었다.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옛 군청 터, 김포초등학교 및 등․하굣길, 100년이 넘은 

김포성당과 김포제일교회, 김포향교, 5일장, 오래된 상점 등을 견학하였다. 

답사를 통해 현재 차량과 주민이 주로 이동하는 도로 외에 과거 주민들의 주요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었고, 제방공사 이전의 지형과 이후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요 상점과 문화시설의 

과거 위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답사과정에서 만나게 된 주민들과 간단한 대화를 통해 

옛 기억을 회상하는 인상적인 회고를 부분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견학을 이끌어 준 지역주민 또한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옛 기억들, 예를 들면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놀이, 먹거리 등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내력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2.3 지역주민 인터뷰 

문헌자료와 지역답사를 통해 개괄적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지역주민 인터뷰를 시작하

였다. 기간과 재원의 한계 상 구술자 한사람 한사람의 생애사 전반을 인터뷰 할 수는 없는 관계로 

직업과 관련된 내용과 생활적 경험을 중심으로 북변동의 변화과정을 질문하는 방식의 인터뷰를 수행

 3) http://photo.gimpo.go.kr/gallery/view;jsessionid=7202DF2B33153853B15C1DA23ABE062F?classiIdx=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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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구술자 선정은 김포문화재단에서 나이, 직업,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천한 인물들로 정했으며 전체

적으로 17명을 대상으로 총 20회 인터뷰를 하였다. 물론 인터뷰 내용은 녹음 및 촬영을 하여 녹취문을 

만들어 기록하였다. 

구술자들은 1930년대에 출생하여 줄곧 북변동에서 살아온 노년층에서부터 북변동에서 출생하여 

외지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가업을 잇거나 새로운 형태의 생업에 종사하는 1950~60년

대 생, 최근에 이주해 온 젊은 계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선정되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산업화시기 지역의 변화 등을 발언하였고, 두 번째 

그룹은 지역의 정서와 문화에 대하여 주로 발언하였고, 마지막 그룹은 지역에 대한 바람을 중심으로 

발언하였다.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새롭게 발굴된 사실은 현재는 흔적조차 없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동안 

미군부대가 주둔해 있었고, 주변에 미군들이 드나들던 사창가와 미군 전용 클럽 등이 있었던 사실,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사실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1984년에 발생한 장릉산 산사태의 경우 미군부대가 철수한 후 한국군이 주둔하면서 주변에 

호를 파고 그 밑에 발목지뢰를 매설했는데, 호우가 내리자 지뢰가 폭발하면서 인근 학교기숙사의 

여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였다. 그런데, 당시 군사정권하의 사회분위기 상 단순한 

자연재해로 알려질 수 밖에 없었다 의견도 새롭게 제기되었다. 

한편, 현재에는 그 실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번 인터뷰 과정에서 장군바위, 공마당 등 어린이들

의 놀이터로 사용되던 공간이 그 위치와 함께 전해 내려오는 내력이 소개되었고, 북변지역 내부에도 

동변, 서변, 북변, 중구 등 동네 환경과 거주민들의 계층적 특징에 따라 정체성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해석도 소개되었다. 

이 외에도 북변동과 인근 타 지역과의 문화적 차이, 교통편에 얽힌 일화, 상권의 변화, 의료시설의 

변화, 학교생활과 놀이문화 등에 지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많은 기억과 경험이 모아졌다.

 

2.4 스토리 정리 및 가공 

문헌조사, 답사 등을 통해 북변동 지역주민들이 걸어온 근현대사의 삶의 맥락에 대하여 틀을 잡은 

뒤, 주민들과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의 살을 붙여나가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인터뷰에서 취합된 

이야기들 가운데 북변동 주민들의 의, 식, 주, 교통, 교육, 의료, 신앙, 관혼상제, 상업, 여가, 자연환경 

등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주제어를 도출했다. 이렇게 도출된 100여 개의 주제어를 김포문화재단과 

협의한 대표스토리의 프레임에 매핑시켰다. 이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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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포 북변동 스토리텔링 매핑 과정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각각의 대표스토리가 한 꼭지 한 꼭지 텍스트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문헌, 답사, 주민인터뷰를 통해 취합된 스토리들은 지역 원로들을 포함한 구술자들에게 회람되

어 사실관계에 대한 재확인 작업을 거치고 나서 지역의 스토리로 정리될 수 있었다. 이렇게 작성된 

스토리는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로 응용되어 재가공 될 것이다. 

2.5 투어코스 개발

기본자료를 활용한 콘텐츠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개발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화콘텐츠, 홍보

콘텐츠, 교육콘텐츠, 관광콘텐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등),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등으로 온라인 유통도 가능하고 관광 상품이나 책자 등을 통해 실물을 유통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지역스토리 콘텐츠 개발의 일환으로 투어코스를 제시하였다. 역사코스, 생활

코스, 이야기코스로 이름 지은 3개의 코스를 제시했는데, 이들 코스는 향후 마을해설사를 양성하여 

지역투어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만들어졌다. 각 코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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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명 주요 지점 비고

역사 코스 
김포초등학교->김포향교->송미여인숙->구작로->김포인쇄사->해동서점->

김포군청->(구)대동철물->(구)김포경찰서->김포성당
근현대 백년의 길

생활 코스 김포성당->김포제일교회->김포5일장->북변터미널->식당골목->성심당->

감초당한의원->김포약국->신작로
북변동의 일상 길

이야기 코스 우체국(터)->김포군청(은행나무)->김포초등학교->재건중학교->공마당->

김덕문외 12용사 공적비->봉화->충혼탑->전도관->장군바위(터)->도당산
사색의 길

이들 코스는 안드로이드/IO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활용하여 코스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

공하게 된다면 이용자들이 마을해설사들의 설명과 함께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옛 북변동의 이미지를 3D로 모델링해 증강현실(AR)로 제공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투어를 통해 이용

자들의 만족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진행과정의 특징과 시사점

3개월의 일정은 위 과업을 수행하는데 결코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다. 재단의 내외적 사정으로 인해 

과업 규모와 기간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문화재단의 

담당직원, 지역주민, 수행기관이 상호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무난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는데, 수행

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3.1 프로젝트 수행의 특징

우선 용역방식의 프로젝트라는 형식을 고려할 때, 준비과정에서부터 과업의 내용, 규모, 진행방식

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과업의 내용, 규모, 진행 

방식이 과정에서 변경되면 프로젝트의 목표와 결과물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는 비중을 크게 차지한 구술채록에서 변화가 있었다. 당초 예정했던 구술자와 인터뷰 방식에 변동이 

생기면서, 일정관리 등에 다소 차질이 있었다. 

한편, 지역의 문화자원을 아카이빙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유관 프로젝

트와의 연관성, 향후 추진방향과 계획의 부재 등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결과물의 상을 뚜렷하게 하는 

데 저해가 된다. 올해 어디까지 완성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를 계승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승의 필요성만 공유한 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올해 프로젝트의 마무리 수위를 정하

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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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역 역사문화자원 발굴의 의미

프로젝트 추진과정의 방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스토리 발굴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방법론적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조사, 답사, 인터뷰,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을 지역 스토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자리

매김하는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새롭게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의미를 갖게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스토리를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활용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결국 콘텐츠 제작, 운영, 

성과공유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도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스토리가 발굴, 취합, 정리되는 과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특별할 것도 없고, 큰 의미

를 부여하지 못했던 사실들이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북변동만의 

정체성이 숨어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자각한 것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에게 큰 성과로 돌아갈 것

이다. 

3.3 지역 아카이브의 필요성

여전히 문제는 기록의 부재이다. 본 프로젝트는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이 주요 과업

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실물기록을 본격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개인이나 가정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다양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문화재단은 기록관리기관이 아닌 관계로 적극적인 

기록수집에 나서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지역 기록의 조사, 발굴, 수집, 관리, 활용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청, 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현실성 있고 창의적인 지역아카이브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